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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00만원씩’ 소상공인 지원안 이르면 내일 나온다 서울신문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책 담길 전망

현금 지원은 총 20조원 안팎의 재원 사용 예정… 금융지원책은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과 세제 지원책 포함… 총 33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 예상

은행 ‘시장성예금’ 잔고 급증…조달 여력 늘었지만 이자부담도 가중 CEO스코어데일리

1분기 시중은행의 시장성예금 잔고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우리은행, 1분기 시장성예금 잔고가 약 4조 7,8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2% 증가

KB국민, 전년동기 대비 66.7% 증가… 올 1분기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안정자산 찾는 역머니 무브 현상 일어나며 전반적인 수신고 증가… 자체 자금조달 여력 증가로 해석

금융그룹들, '앱 경쟁력 잣대' MAU 늘리기 사활 서울파이낸스

주요 금융그룹들, MAU 목표치를 1,000만명 이상으로 잡고 디지털 전략 수립…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MAU 실적 보유한 곳 KB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MAU 1,558만명으로 집계… 우리금융도 올 1분기 기준 MAU 규모 835만~885만명 수준… 하나금융 MAU는 400만명으로 추산

KB국민·신한이어 우리은행도…점포 통폐합 가속화 이데일리

KB국민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도 점포폐쇄에 속도 내는 중… 오는 7월 내 폐쇄∙통합 공지한 지점만 55개… 상반기 수준으로 지점 통폐합 검토 중인 하나은행까지 합치면 증가

우리은행, 오는 7월 25일 점포 및 출장소 14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 디지털∙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영업점 찾은 사람들이 줄어 대면 영업 유지 필요 없어…

자동차 가족 동승자 모두 최대 보장…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치열 한국금융신문

손보사들, 4월 운전자보험 고객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 KB손보, 운전자보험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을 4월까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보장

다른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 심사 기준 낮추거나 한도 높이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서는 중… 또한 생보사 특약으로도 번지는 모양새… IFRS17 하에서 보험손익이 높게 잡히기 때문

윤석열 시대 맞아 펫보험 시장 '기지개' 글로벌이코노믹

올해 펫보험 판매 보험사 10곳으로 2017년 3곳 대비 증가… 종전보다 보장 기간 늘리고 보장 항목 확대하면서 소비자 눈높이 맞추려는 시도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을 반려동물 정책도 펫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 표준수가 도입 발표…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률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금투업계 마이데이터 2R 개시…신한금투·교보證 본인가 신청 뉴스1

22일 기준 신한금투, 교보증권,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대신증권은 예비허가 신청… 현재 당국 허가 진행 중인 곳은 10곳으로 증가

이르면 연내 1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가담할 전망… 다만 선발주자들이 시장 선점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없을 경우 주목 끌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

상반기 리츠 투자 허용…연금저축펀드 돈몰린다 매일경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리츠 투자는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규제 풀리면 리츠 한 종목당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계좌의 상장 리츠 투자를 상반기 내 허용하고 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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